
서귀포시는 내달 5일까지 2021년

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

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

밝혔다.

신청자격은 도시 지역에서 1년이

상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

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농업인이다.

만 65세 이하(1955년 1월 1일 이후

출생자) 세대주이며 귀농 영농 교육

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. 농

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

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

가능하다. 이 경우 주택자금은 제외

된다.

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% 5

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

로 ▷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을

위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▷

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

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.

희망자는 내달 5일까지 사업신청

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서

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

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. 기타 자세

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

확인할 수 있다. 문의는 마을활력과

760-3951~3. 현영종기자
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

최근 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서

비스 가 세계관광기구(UNWTO)에

소개됐다고 13일 밝혔다.

실시간 관광지 혼잡도 분석서비스

는 통신사(SKT)의 기지국 데이터

를 활용해 도민 관광객들의 성별, 연

령별 지역 분포도를 5분 단위로 업데

이트해 제공하고 있다.

관광객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

실시간으로 도민 및 관광객이 많이

몰려있는 지역을 확인하고, 혼잡한

지역을 피해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

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안전하게 제

주를 여행할 수 있다.

UNWTO는 제주의 실시간 관광

지 혼잡도 분석서비스 가 관광객에

게 밀접 혼잡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

터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

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대응이 가

능한 시도라고 해당 서비스를 소개

했다.

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실시간

관광지 혼잡도 분석서비스 를 포함

한 빅데이터 기반 제주 관광 서비스

플랫폼 을 기반으로, 도민과 관광업

계가 개별 비대면 관광 트렌드에 맞

는 다양한 관광 비즈니스가 창출되

도록 지원하고, 개별 관광객을 위한

관광지 추천 서비스 를 2021년 하

반기에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.

김현석기자 ik012@ihalla.com

지난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이

전년보다 3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

타났다.

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

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현황 에 따

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골프장

내장객은 239만9511명으로 전년 대

비 14.7% 증가했다.

도외 및 외국인 내장객은 127만

9397명, 도내 내장객은 112만114명

으로 모두 전년 대비 17.5%, 11.7%

늘었다.

지난해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

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3월과 5월

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.

월별 내장객과 전년 동월 대비 증

감률을 살펴보면 1월 10만2610명

(6.0%), 2월 11만3345명(5.4%), 3

월 14만2595명(-15.5%), 4월 19만

5106명(0.2%), 5월 19만2717명(-

11.8%), 6월 23만2580명(13.9%), 7

월 22만8599명(37.9%), 8월 23만

6836명(30.6%), 9월 19만5180명

(33 . 4%), 1 0월 28만1604명

(27 . 5%), 1 1월 30만2103명

(33.1%), 12월 17만6236명(10.3%)

등이다.

특히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

해 12월 도내 내장객은 5만8692명으

로 전년 동월 대비 23.4% 감소했으

나, 도외 및 외국인 내장객은 전년

동월보다 41.2% 증가한 11만7544명

으로 나타났다.

도내 골프장 내장객 증가 원인으

로는 골프 문화 대중화로 인해 골프

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

코로나19 여파로 해외 하늘길이 끊

기면서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제주

로 몰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한편 제주로 골프 인구가 몰리면

서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던 도내 골

프장들은 그린피, 카트비, 회원권 가

격 등을 약 20% 가량 인상했다. 특

히 일부 골프장은 도민 혜택 등을 없

애고 골프 관광객 위주로 받는 경우

도 생기고, 도내 골프장의 체납액 징

수율이 15%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

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

형성됐다.

급기야 지난해 12월 열린 제주도

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

서 골프장 세금 감면 축소 내용을 담

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

정조례안 이 가결되면서 제주 골프

장에 대한 괘씸죄 가 적용됐다.

김현석기자 ik012@ihalla.com

2021년 1월 14일 목요일6 경 제

13일
코스피지수 3148.29

+22.34
▲ 코스닥지수 979.13

+5.41
▲ 유가(WTI, 달러) 53.21

+0.96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14.26 1075.94 1EUR 1364.45 1311.21

100 1074.56 1037.60 1CNY 178.38 161.40

현 정 우

유안타증권

금융센터

제주본부점

2020년 재테크 시장에서의 특징

중 한가지는 코스피(KOSPI) 지

수의 신고가 경신과 함께 간접투

자상품인 펀드에서의 개인투자자

들의 이탈과 이탈자금의 증시 재

입성 일 것이다. 코로나19 팬데믹

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주식

시장으로는 투자자금이 몰려들었

던 반면 펀드 시장은 투자자들로

부터 외면을 받았다. 2020년 국

내 주식펀드에서는 15조9762억

원이 빠져나갔으며 월별 유출입

추이를 보면 3월과 10월을 제외

하고는 계속 자금이 유출됐다. 해

외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직접

투자가 국내보다 다소 불편하고

제약이 있어 펀드로 자금이 유입

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국내의 경

우에는 직접투자로의 자금 이동

이 뚜렷한 한해였다.

하지만 자금이탈에도 불구하고

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

2020년 성과 자체는 우수했다.

액티브 유형과 인덱스 유형은 각

각 연간 30%, 43%의 수익률을

시현했으며 헬스케어 펀드와 2차

전지 바이오 언텍트에 투자하는

성장주 펀드들의 성과가 대체적

으로 뚜렷하게 좋았다.

2021년에도 직접투자로의 자

금이동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

지만 직접투자로의 쏠림 현상이

심화될 경우에는 증시 조정 또는

개별 종목 리스크로 예상치 못한

평가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자산

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고민

이 필요할 시점이다.

특히 작년말부터 시작된 증시

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

들의 가격에 대한 부담감 역시

커지고 있으며 특정종목에 대한

쏠림이 강해질수록 소외주를 선

택하게 될 경우에 따른 상대적

박탈감 역시 커질 수 밖에 없기

에 직접투자를 병행하면서 2021

년 전망이 밝은 섹터나 유형 등

에는 펀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

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유리

할 것으로 예상된다.

2021년 관심있게 지켜 볼 만한

펀드투자 방법으로는 공모주 펀

드가 있다. 공모주 투자의 경우에

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의 번거

로움 그리고 배정 비율로 인해서

직접투자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

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받는 펀

드 투자를 통해서 공모주 투자의

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.

올해 2021년 신규상장 시장의

공모 규모는 역대급 규모를 보일

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SK바이오

사이언스, SK아이테크놀로지의

심사가 진행 중이다. 아직 심사

청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

상장을 준비중인 크래프톤과 카

카오뱅크, 카카오페이지 등 카카

오그룹의 계열사와 함께 LG화확

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의

상장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예

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어들 외

에도 상장예정 기업수는 77개 공

모 규모 7.8조원으로 중형주 공

모 역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2021년에 공모시장이 역대 최

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

이에 따른 공모주 투자 성과도 높

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 공모주펀

드의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 상승

을 보이는 경우에는 성과가 주식

형 보다 낮을 수 있지만 반대로

시장이 조정국면을 보일 경우 에

는 분산 효과를 누를 수 있는 만

큼 2021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

입 하기에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.

주간 재테크 핫 이슈

무 수확중인 들녘 추위가 다소 풀린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농민들이 무 수확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. 강희만기자

코로나 난리속 제주 골프장은 딴세상

서귀포시 대상자 모집


